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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Lent)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발 

자취를 따라가는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6일(수)부터 

부활절 전날인 3월 22일(토)까지 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그래야 하지 

만 사순절 동안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 

랍니다. (마 16: 24)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 6일부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16일까지 실시됩 

니다. 월요일에는 위임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되며 ， 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는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특별새벽기도회(새벽 4 : 50시작)가 진행됩 

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참여하시되 가급적 매일 나오 

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 

리도 그의 치욕을 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 13:12~13) 

주력교구 일정표 2월 6일(수) - 3월 16일(주일) 

날 짜 주력교구 

2월 6일(수) 1 ， 7 ， 13， 19교구 

2월 7일(목) 2， 8 ， 14， 20교구 

2월 8일(금) 3， 9， 15， 21 교구 

2월 9일(토) 예배위 

2월 10일(주) 예배위 

2월 11 일(월) 4， 10， 16， 22교구 

2월 12일(화) 5， 11 ， 17， 23교구 

2월 13일(수) 6， 12， 18， 24교구 

2월 14일(목) 1 ， 7 ， 13 ， 19교구 

2월 15일(금) 2， 8， 14， 20교구 

2월 16일(토) 예배위 

2월 17일(주) 예배위 

2월 18일(월) 3， 9 ， 15， 21 교구 

2월 19일(화) 4， 10， 16， 22교구 

를활훌길훌월l 

날 짜 주력교구 

2월 20일(수) 5， 11 ， 17， 23교구 

2월 21 일(목) 6， 12， 18， 24교구 

2월 22일(급) 1 ， 7 ， 13 ， 19교구 

2월 23일(토) 예배위 

2월 24일(주) 예배위 

2월 25일(월) 2， 8， 14， 20교구 

2월 26일(화) 3， 9， 15， 21 교구 

2월 27일(수) 4， 10， 16， 22교구 

2월 28일(목) 5， 11 ， 17， 23교구 

2월 29일(급) 6， 12， 18， 24교구 

3월 1 일(토) 예배위 

3월 2일(주) 예배위 

3월 3일(월) 1 ， 7 ， 13， 19교구 

3월 4일(화) 2， 8， 14， 20교구 

날 짜 주력교구 

3월 5일(수) 3, 9, 15, 21 교구 
3월 6일(목) 4， 10， 16， 22교구 

3월 7일(금) 5， 11 ， 17 ， 23교구 

3월 8일(토) 예배위 

3월 9일(주) 예배위 

3월 10일(월) 6， 12， 18， 24교구 

3월 11 일(회) 1 ， 7 ， 13， 19교구 

3월 12일(수) 2， 4， 14， 20교구 

3뭘 13일(목) 3， 5 ， 9 ， 15교구 

3월 14일(금) 6， 12， 16， 18교구 

3월 15일(토) 예배위 

3월 16일(주) 예배위 

6일(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월 ↑6일까지) 재의 수요일 외선부 수련회 (7일까1) 

13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없부억l배 후， 역전돼) 정기딩회(수요2부어|배 쭈) 

16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 00 ， 남전묘1) ~변1부 수련획 

22일(금) 제1차 청지가훈련(금요찬앙집외 시) 

24일(주) 제↑차익탑 및 세력|식 (F'J에배 시) 

29일(금) 챔년↑부 수련회 (3월 1일까지) 

오늘운선교주일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 

매년 공동의회를 통하여 투명하게 사용된 우리 교회의 재정이 모든 성도님들께 

공개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이 매우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 

는 것은 당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가능 

했습니다.(엠 4:4) 2007년 결산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 

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성도님들의 선교헌금은 저조한 편입 

니다. 선교에 관한지출과수입을대비했을때 선교비 항목의 수입이 많이 부족합 

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며 최후의 사명 

입니다.c마 28:18~20)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단기선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는 선교샤 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선교샤가되어귀한사역에통참하시기바랍니다. 

생명의말슴 

전교하는 아릎다운 교효I (;(/.도행전 11:19-30) 

안디옥교회는 선교의 열정으로 기득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복음 

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 

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안디옥은 가장 부흥하는 기독교 도시로 성장했고 선교사역의 중심지가 되었 

습니다. 결국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6절) 

안디옥교회의 시작 안디옥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한층 심해진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19절) 처음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21 

절) 마침내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안디옥교회가 성령이 살아 역사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사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23~24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26절) 

성령충만한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성령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주를 섬기 

고 금식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행 13:1~2)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를 돌아보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든지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 

바와 사울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 

님이 다른지역의 선교를위해서 그들을사용하시려할때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행 13:2) 안디옥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축복 
하며 떠나보냈습니다J행 13:3) 참으로 안디옥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 

니다. (마 28:19) 그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행 13 :4~5)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느라 급급합니다. 많은 교회 

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선교사 파 
송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 교회는 안디옥교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들은 선 
교사역에 쓸 자금이 없다든지 보낼 만한 선교사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금이 넉넉한 

교회는 그것을 선교보다는 다른 일에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충현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역에 더욱 힘을 모으기를 

간절히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풍성해야 합니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십니 
다.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영흔들을 구해내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벤. 



6 2008년 1월 27일 추낀흥현 ‘ 제978호 

Sermon for Next Sunda 

--I 
l 
l 

” y ‘ a 빼
 

c 
낭
 

빠
 

“ ” m ----” ” m a ‘ 
R S 

----. 

EZRA AND HIS PEOPLE 
(21) Then 1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22) For 1 was ashamed to requestfrom the king troop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the enemy on the way, because we had said to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avorably disposed to all those who seek Him, 
but His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23) So we fa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Ezra 8:21 ,...,23) 

Afhtegr mmO이re than seven따ty years 0아f때C떠때a뼈ptlV비빠V씨때삐i바t 

peop이|벼e were be믿ing restoαred to JerL띠usalem. Ouring Ezra ’S 

pαíOp이h밍etic ministry, the Persian king , Artaxerxes 1, gave him 

permission to take “ any of the people of Israel and their priests and 

the Levit ies" back home to help rebu ild the ir Temple for spiritual 

reviva l. (Ezra 7:12-13) It was a blessing time, but God’s people were 

not delighted. They had grown comfortable in their foreign 

surroundings, and moving back to a place in disarray was not looked 

upon favorably. As Ezra gathered his people for their journey, he 

noticed there were not any Levites in their midst, "Now 1 assembled 

them at the river that runs to Ahava, where we camped for three 

days; and when 1 observed the people and the priests, 1 did not find 

any Levites there ." (Ezra 8 : 15) The whole reason for returning 

centered on their religion , and to not have their key religious people 

with them was very upsetting. Therefore, Ezra made a special call to 

enlist them. The Bible tells us that thirty-eight Levites and 220 

servants responded to the call .(Ezra 8: 18-2이 When the proper 

assembly was gathered and ready to move, Ezra perceived their 

fear. People do not like to move from the known to the unknown. 

They do not like to travel under dangerous conditions , as was the 

case w ith Israel ‘ Indeed, anxiety robs people of joy, peace, and 

health. God ’s people sho비d not be apprehensive . What did Ezra do? 

Where should God ’s people turn in times of uncertainty and danger? 

Ezra directed his people to seek God, "Then 1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of Ahava ,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us, our little ones, and 

all our possessions ." (v. 21) Ezra asked his people to focus on God by 

fasting and praying. Psalm 121 :1-2 says, "1 will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from where shall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 Who made heaven and earth ." 00 you really believe 

that your Lord made heaven and earth? Israel ’s lives, children , and 

possessions were all in peril. Everything precious to them was on 

the line. Ezra knew they needed serious praying time. When you 

look at the Bible, the heroes of faith always sought God, especially 

during desperate times . Oavid sang to God, "When You said, “ Seek 

My face," my heart said to You , "Your face , 0 Lord, 1 shall seek." (Ps. 

27:8) Isaiah said , "At night my soul longs for You , indeed, my spirit 

within me seeks You diligently; for whe 

power and His anger are against all those who forsake Him ’ "(v.22) 

The king offered soldiers , but Ezra declared that God would take 

care of them. The king could help them, the soldiers could be their 

Savior, but in this case their testimony was at stake . Ezra told the 

king that Israel only needed God's power. They chose to risk 

everything on God. How about you? 00 you trust God or humans 

when the situation is serious? 00 you expect God to come through 

when you really need Him? 00 you practice your faith when 

everything is on the line? 

Ezra helped his people to trust God and do away with their fear. 

Psalm 46:1-3 say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should 

change and though the mountains slip into the heart of the sea; 

though its wate rs roar and foam , Though the mountains quake at its 

swelling pride." Ezra required Israel to completely submit to God 

They were not going to fear because they were going to trust God, 

"Even though 1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1 

fear no evil , fQ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 they 

comfort me." (Ps. 23:4) Ouring times of tribulation , do you exhibit 

such faith? Have you experienced being comforted by God when 

things are scary? Have you walked through any valleys? 

God saved Ezra and his people, “ So we fa sted and sought our God 

concerning this matter,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v. 23) They 

made it to Jerusalem safely. God meets His people where they are. 

He hears their crying and praying, as He has promised to do. Jesus 

said , “ Truly, truly, 1 say to you, if you ask the Father for anything in 

My name, He will give it to you. "(Jn . 16:23) God responds to 

seeking hearts. Remember Elijah ’s challenge to the priests of Baal , 

w here he had his altar soaked three times in water? He prayed , 

"Answer me, 0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 0 Lord , are God ,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 back 

again ." (1 Kgs . 18:37) God answered! He will answer your prayers 

too. 

My dear friend, today’s Bible verses really picture our salvation. AII 

people are in eminent danger because of their sins. Oeath and 

adversity surround us. Fears grip the heart over the future. As 

Christians, we have sought the Lord and found Him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Psalm 80: 19 says, "0 Lord God of hosts, restore us; 

cause Your face to shine upon us, and we will be saved." When the 

jailer asked Pa비 and Silas how he could be saved , they told him, 

“ Believ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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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스를}와 그의 빽성 
(21) 그 때에 내가 야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 111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야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야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션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그러므로 

우라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닥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8:21-23)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선지자로 있을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는 “이스라 

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돗이 있는 자 

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고국에 돌아가서 영적 부흥을 위한 성전건축을 돕도록 

허락했습니다 (스 7:12~13)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타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왔던 그들은 전 

쟁으로 폐혜가 된 고국으로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기 

위해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 에스라는 그들 가운데 레위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스 8:15)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요한 목적이 영적 회복에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레위인들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 

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을 소집하기 위해 특별전령을 보냈 

습니다. 이때에 38명의 레위인과 그들을 수종들 220명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스 

8:18~20) 마침내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할 채비가 갖추어졌을 때 에스라는 그들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성은 친숙한 곳을 떠나 황폐한 땅으 

로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이 그들 역시 위험한 여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사람들에게서 기 

쁨과 평화，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 

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보아야합니까? 

하나님께간구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때에 내 

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21 

절) 에스라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121:1~2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자녀들， 소유물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매우 중 

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간절하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언제나， 특별히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 

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끼시 27:8)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밤에 내 영흔이 주를 사모하였사온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사 26:9)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어디를 바라보십 

니까? 

하나님께항복하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 

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 

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2절) 아닥사스다 왕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군사들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왕 

낌성판옥사 

과 군사들이 그들을 둡고 보호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그들의 신앙고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오 

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모든 것 

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 

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펼요로 할 때 분명히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하십니까? 

하나님을믿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왔습니다. 

시편 46 : 1~3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 

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아니하리로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고 

난의 시간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눈앞의 문제들이 두렵 

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난의 골짜기 

를 하나님과 함께 헤치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 

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23절)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 16:23)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엘리야가 어떠한 도전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제단에 세 번이나 물을 

부은 다음 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 

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히옵소서"(왕상 18:37)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 

에 싸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 

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발견하는 자들입 

니다. 시편 80: 19은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간수가 바울 

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간단 명료 

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행 16:31) 지금 혹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 

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참 구원은 여러 

분에게 임할것입니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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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빼될될흩펄필활輸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이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슴니다 

예수께셔 샤회적￡로 소외된 차를 

제차로 쑤르산다 (2:13-17) 

@ 마가복음 서론(1 :1) @ 가르지는 권세롤 나타내시다(1:21 -28) 

@ 세례 요안의 준111(1:1-8) Q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이 고짐을 흔댔다(1 :29-34) 

@ 예수께서 세려|를 받으심(1:9-11) 0 순회하시면서 설교빠|고 병을 고지심 (1 :35-39) 
@ 광야의 시염 (1 :12-13) φ 예수께서 감ôl 나병왼자에게 손을 대신다 (1:40-45) 
@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섰다 (1 :14-15) æ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2:1-1잉 
@ 예수께서 어부 4명을 부르시다 (1 :16-20) 

“예수께서 다시 바닷기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 

니라"(막 2: 13)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다. 특히 예수님은 소외된 사료띨에게 관심 

을 가지셨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막 2: 14) 세관 레위는 당시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다. 직업의 특성상 레위는 동족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아무도 그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신 뒤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막 1:16-17 )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E딴히 “나를 따르라”는 말씀뿐이었 

다. (마 9:9-10) 이 부르심에 레위는 순종하였다. 

여l수그리스도중심의 

체1교융위원회 

송두섭(장로， 제 1교육위원장) 

제 1교육위원회는 영아부로부터 중등3부까지와 영 · 유아 · 초 · 중 도서실을 포함하 

여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십자가 복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데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복음 요뻐l 서는 일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있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 

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 : 2 )는 말씀이 모든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생님의 발자취 

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마 16:24 )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에 사탄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보 

다는 단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 

시되고 영흔은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교육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레위 

는 자신처럼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소외된 친구들도 초대하였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막 2: 15) 소외된 많은 사람 

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막 3: 13) 또한 예수님은 이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여 복음의 역 
사를 이루셨다. 레위는 어떤 사람인가? 율법에 의하면 동족 간에 이자 거래를 금하였 

다.(출 22:25 ; 신 23 :19) 따라서 동족들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던 레위는 예 

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가?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녹 24 :9-10)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은 사마리아의 첫 전도자가 되었다.(요 4:28-30)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철저히 소외된 죄인들을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소외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예수님에 대한 종교지도 

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 

가"(막 2:16)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종교지도자들의 모 

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 중심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전통만 있지 않 

은가? 세i，k게서도 성공하고 천국도 가려고 자신의 지석과 경험을 앞세우며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할 핍박 

과 환난이 두려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참 신자가 아니다. 스데반처럼 돌 

을 맞아야 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 341장) 

소외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흔t해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말이 많 

았다. (녹 7:34) 특별히 많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못 마땅 

하게 여겼다. (막 2:6) 이런 사람들을 효f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셨다. “건강한 지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지에게라야 쓸 데 있 

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 17) 예수님 

은 잃어버린 양(마 15 :24 )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소외된 죄인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 

는 매순간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상황과 문화에 편승하지 말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며 거래하지 말자. 요나(용 1-4장)의 민족적 펀견과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고집(행 10장)을 꺾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편견과 고집으로 꽉 찬 우 

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중심에 있는 ‘자 

ot' 를 버리고(갈 2:20)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믿음의 길을 걷자. 아멘. 

수님은 이 모든 위기를 은총의 기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어l 모여서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부흥의 역 

사(삼상 7:7 - 14)가 있었듯이 제 l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더욱 힘써 주님 

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중등3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학생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보혈로 충만해지고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 

장되어 천국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모든 

일은 각 부서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신 모든 가정의 몫 

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아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 

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밍음을 잃지 않고 

주일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 

실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요k게 거하도록 각 가정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창 15: 1)는 말씀은 제1교 

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과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밍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방패 삼고 주님이 주싫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올해도 믿음으로 한 걸읍씩 나아가 

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1교육위원 

회가 되어서 연초의 생각과 계획이 연말에는 더욱 좋은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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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예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지요? 저에게 보내 주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 

다. 빨리 답장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제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나마 

감사의 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 

마스에는 모두 6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31 
일에도 저의 어머니와 올케와 조카， 그리고 저와 다윗과 다니엘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2008년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주일마다 하나 

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조카 우미다， 무비나， 그리고 

저와 2명의 어린이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슬림 나리에서 이렇 

게 예배를 드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히 우미다와 무비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요k게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 

습니다.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친 

정 언니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샤흐노자인데 저의 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동생 사나트를 위해 

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두 영흔을 사랑하시오니，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오직 예수님묘L이 구주이심을 믿고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굴미라 자매가 시집을 갔고 지금은 임신 l주째입니다. 그여를 위해서 

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의심이 많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님Tt}이 진짜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 그녀가 주님의 은혜로 o}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녀가 믿음 요뻐l서 자라가게 하소서 .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 

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고， 성령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 

이가 되게 하소서. 그녀의 남편 루트필로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요k게서 자라가게 하소서 

생명을 내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은 

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묘}이 진짜임을 믿기에 저는 계속해서 영흔을 놓고 기도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끼살전 5:2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굴노자(A국 현지인 선교사) 

*서툰 효택말로 쓴 E-Mail 내용이지만 보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뒤 복음을 자유롬게 전할 수 없는 고국으로 때7년 4월에 파승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굴노자의 형편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그녀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육신의 연믿t힘 중에도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감시할 뿐이다. 그녀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님이역사하셨다 

선교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선교를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래서 선교를 가자는 팀장집사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없이 거절하였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누 

군가가 나의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만 같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 
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 나는 항상 “자기부인! 자기십자가 1"를 외치면 

서도 모든 일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였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결국 나는 주님의 부 

르심에 순종하였고 지금까지 다띠 온 4번의 선교 줌에 가장 많은 은혜를 맛보았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직접 전도지를 읽게 하거나 말로 전하거나 또는 내가 읽어주고 영접 

기도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내 발음이나 억양으로 인해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읽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먼저 영접기도까지 스스로 읽게 하고， 다시 내가 영접기 

도를 하면 따라하게 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읽기는 
하지만 따라서 말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두 손 

을 잡고， 눈을 맞춘 뒤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영접기도가 확실하게 나 

올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한 문장 한 문장을 함께 읽고 따라하도록 하였다. 약간은 오 

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나의 손을 뿌리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고 영접기도까 

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정년이 있다. 그 정년은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계속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이 장난인지 부끄러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웃기만 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는 그 정년을 돌 위에 걸터앉게 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아 눈을 마주보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님은 역사하셨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니 그의 눈빛이 점점 변화되었고 결국은 진지하게 

영접기도를 따라하였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석귀수(권사， 20교구) 

주님이예비하신영흔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 
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 

으소서 이 찬송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주 부 

르던 찬송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실제로 이 찬양가사처럼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 

족한 저를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 

. 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선 

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먼저 정탐을 한 후 온 

팀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흔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호전도를 할 때에는 방문하는 집마다 기쁨으로 맞아 주었 

고，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어느 가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병쇼때 누워계셨는데 말씀하실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 

지를 위해 기도를 해 드리자 온 가족이 기뻐하였고， 할아버지 

도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현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가정에서는 농사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마1611게 있는 의자를 동그렇게 놓고 앉아 복음을 들으며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옆에 계신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담 

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찬 

양까지 불렀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 

는 사람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하면 거의 가던 길을 멈추고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찬양과 율돔을 가르쳐 주면서 장 

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질 것임 

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흔들이 주님이 예비해 

두신 영흔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 

이 확산되고 하루 속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럽니다. 

이근덕(권사， 2교구)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선교팀 (7개 팀) 

기 간 E口l EI1| X C>l

1 월 28일(월) - 2월 2일(토) 고등부 2팀 E 승등E A!r‘키 E므 

1 월 28일(월) - 2월 5일(화) 19교구 4지역 최진성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중등2부 1 팀 gι.!.벼o시---，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정년 1부 1 팀 윤해균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청년 1부 2팀 이신동 

2월 1 일(금) - 2월 9일(토) 청년2부 1 팀 이용수 

2월 2일(토) - 2월 9일(토) 할렐루야찬양대1 팀 이상범 

지난주에 도착안션교팀 (3개 팀) 

기 간 팀 EIIl Z C>l

1 월 1 4일(월) - 1 월 23일(수) 1 8교구 7지역 최흥섭 

1 월 21 일(월) - 1 월 26일(토) 중등1부 1 팀 양한원 

1 월 21 일(월) - 1 월 26일(토) 중등 1부 2팀 닙---， 싱 C즈〉 투 i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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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지난해에 구역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훌벤데도 맡져 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금요일은 금요찬양집회 때문에 직ε빼서 교회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서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1년 동안 구역을 섬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역식구들이 제 스케줄에 맞추어 저녁에 

도 불평 없이 모이기에 힘쓰며 구역예배교재를 잘 예습하여 와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구역예배교재를 공부하여 나누면 

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주님과 상관없는 내 열심과 

책임감 때문에 한 것 같아 주님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주님은 또 다른 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구역 

은 구역원들은 많지만 젊으신 분들은 직장관계로 주로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만 

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구역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게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연로하신 어 

르신들과는 기존에 하던 대로 구역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기 어려운 정년들은 전화로 심 

방하고 한 을뻐l 한 번 정도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열심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 합니다. 또한 구역 

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며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김태금(응암4구역장， 17교구) 

여l수낸딴 의 ~I항나마 

새로이 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 
다 이전에 구역을 섬기던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직업이 있는 관계로 바쁜 와횡” 

도 열심을 내어 구역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노력， 나의 열 

심으로 일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감당하였고 스스로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다 세상일에 쫓기어 구역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힘든 시죠띨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병고로 긴 투병의 시간이 

이어졌고，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줌에서 주님의 인도 

하심을 체험하였고， 더욱더 예수님묘띨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여건은 힘들어졌 

지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 

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롭게 맡겨진 구역을 믿음으로 섬기는 2008년이 되길 기도 
합니다. 

김경순(상록4구역장， 3교구) 

을종과 71도의 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이 

구역을 알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저의 밍음이 너무 gt하기 때문입니다. 영흔들을 

섬겨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구역은 어찌 보면 매우 연 

약합니다.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연로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묘L큼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저는 더욱 떨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구역장의 사명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이 맡기신 일인 만큼 성실히 구역을 섭기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2008년에도 우리 구역식구들에게 베풀어 주 

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 감사합니다 

권애란(가앙1구역장 20교구) 

켠손흐효 위*i핀 교반을 깨뜨려셔 

몇 해 전 한 친구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남들에 

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신에게는 징계의 하나님이라면서， 밍음생활을 조금만 게을 

리하면 하나님은 꼭 자기를 치신다면서 믿음생활에서 감사함보다 두려움이 점점 더 생긴 

다고 하였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생각이 난다. 올 한 해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 올해는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허락받았다. 직분 

을 받을 당시에 감사함보다는 부담이 나를 억눌렀다. 우리 구역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또한 잘하는 식구들이 많다. 이런 구역에 나이도 제일 어리고 믿음도 약하며 두려움이 있 

는 나로서는 큰 부담이 되었다. 나는 평소의 습관대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구역ε}이 

라면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 구역식구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받는 직분이잖아요? 전， 아닌 것 아시잖아요! 전， 저로 인해 구 

역식구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1"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어느새 겸손으로 위장된 나의 교만을 깨우쳐 주셨다. ‘그래， 

훈련시키시는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훈련기간이 남들보다 더 필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 
은 언제라도 구역장， 교사로 세워질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만 난 아니잖아. 내가 입으로 
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열망한다고 하지만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었 

구나! 사랑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깨우쳐 주신 거야!’ 구역장을 맡겨 주심으로 더욱 주 

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예비하심 

을 느낄 수 있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펑요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동 

안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죄인임을 고백하 

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 
세요. 주님께서 계획하신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벤. 

죄종미(가락3구역장， 6교구) 

2008년 겨울수련획 부모님의 신앙으로 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수련회의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 

사랑 안에 두i려움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 님은 부흥회시간을 통하여 나의 짐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셨다. 부흥회시간에 선생님， 
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선배， 후배， 동기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십자가 요뻐서 하나 
겨울수련회 때에야 처음 

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후 예수님이 항상 나의 S뼈! 개입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 
지만 세상은 이런 나를 가만히 놔 두지 않았고， 나는 처음의 그 믿음을 잃고 사탄에게 
패배하여 어느새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X까 되어 있었다. 설교 말씀01 마댐 와 
닿지 않았고， 앵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점점 더 두려워지기만 하던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첫 사 
료띨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겨울수련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주님 
은 나의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끼창 15: 1)는 주제로 기도원에서 1박 2일간 열린 고등부수련회는 짧 
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 주신 정말로 귀한 자리였다 수련회를 기 
대하면서도 내심 ‘일정이 짧아 혹시나 은혜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주 

가 되었음을 느꼈고， 그 뜨거운 기도시죠때 서lε에서 상처 입었던 나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끼}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 
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18) 수련회、 기 
간 중에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1i!띨 향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라는 나의 
문제에 대한 주님이 주신 해답임을 믿는다. 이 말씀이 고장난 나침반처럼 세εL을 가리키 
고 있던 나를 다시 주님께 혐}는 바른 길로 이블어 주고 있다. 지금까지 항상 그러하셨 

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효받 주님의 변함없는 사람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이끌 
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사랑하 
는 아버지， 이제는 제 힘이 아닌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ε띨 향한 두려움을 이 
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죄은빈(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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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도회나 예배 때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왜 우는 것인 

지?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울 

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큰 상급이시 

라는 것을 알고 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친구들이 졸고 있는 모습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외치시는 목사님을 보고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께 “이 수련회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 

풀이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져울수련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현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1 키서(.:;5.S 1 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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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수님과 친빼지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졸려서 엎 

드려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 

런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과 더욱 친해진 것 같다. 부흥회가 2시 

간동안 진행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창 15: 1)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조별활동과 성경공부를 통해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말씀들과 알고 있었 

지만 더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들이 많았다.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있어서 좋았다. 

전윤섭(중등2부) 

제일 중요한 어l수님과 만나다 ! 

언제 나 나의 생끽뻐l 수련회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고 놀다 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번 수련회도 참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목사님이 개회예배 때에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서 나의 생각 

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우리 조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 했 

을 때 기쁘고 즐거웠다， 모르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기 때 

문이다. 이번 수련회 때 짜여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던 시간들이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서 
로 협력하여 교회를 짓기도 하고，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맛있는 밥을 먹는 모든 때가 즐거웠다. 

저녁 부흥회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 

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갚이 깨닫게 되었다. 원하시면 모든 세계를 주님의 발 앞에 굴 

복시키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료띨 앞에서 수치를 당하 

시며 그 끔찍한 고초와 고노띨 몸소 감당하시며 돌아가시는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씁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간혹 프로그 

램을 진행할 때 단합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기도 해서 그 시간에는 아쉬 

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 

었기에 이번 수련회가 정말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인혁(중등3부) 

φ 새가족을완영압니다 φ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2 김나지 25 외선부 엘지(25) 176 승경순 4 장년2부 흥현기(24) 190 장주회 19 고등부 

163 정은수 17 청년2부 이지경(17) 177 안주희 8 대학부 김선주(13) 191 김영주 3 고등부 이슬기(12) 

164 공병열 12 장년 1부 공정자(9) 178 깅흥겸 21 대학부 승경숙(21) ’ 192 강현숙 11 정년1부 이에스더(2이 

165 최상범 4 대학부 179 다래아 25 외선부 선우성은(24) 193 박나영 20 청년1부 흥현희(2이 

166 이범석 6 대학부 이인숙(24) 180 어용게렐 25 외선부 유명수(2 1 ) 194 오정민 4 청년1부 

167 서정은 4 장년2부 전순희(끼 181 강재정 13 장년1부 구원섭(1 ) 195 횡현두 10 대학부 우경은(8) 

168 징하욱 8 칭년1부 조흥연(13) 182 범현우 14 고등부 이경순(14) 196 채시원 1 대학부 흥화숙(14) 

169 김부덕 4 장년2부 장상길(2) 183 이사랑 1 정년1부 오정례(1) 197 김도성 18 장년 1부 흥화숙(14) 

170 고수현 19 중등3부 김재춘(21) 184 유혜진 3 징년 1부 주순희(3) 198 깅순덕 18 칭년1부 흥화숙(14) 

171 고현정 19 고등부 고영진(2 1) 185 이진영 2 고등부 주순희(3) 199 깅지혜 17 대학부 유지현(15) 

172 이상룡 25 외선부 김성탁(2) 186 이경윤 2 중등1부 주순회(3) 200 횡미자 2 장년3부 방정혜(2) 

173 나혜진 13 중등1부 김영희(1 3) 187 남기상 10 장년2부 신중식(24) 201 이화지 23 징년2부 김성희(22) 

174 신슬비 2 고등부 이준식(4) 188 김성옥 9 징년 1부 이진규(6) 

175 김병인 3 소년부 189 김정애 4 소밍부 김희선(4) 

* 중연교회의 안기측이되기를 F! ô/.시는 분은 본당 203.호 J.J/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링U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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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8년 1 월 27일 

모 임 ·전도회회계감사 

흐끼후혀 
• - D_ 

교피소식 

1 전도위원회 지회별 월례회 

일 시 27일(오늘) 15:10 

1 감사기간 1월 6일(주일)~ 1월 27일(오늘) 

2 대상기간 2007년 1월 ~ 12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저11교육관 404호) 
장 소 1지회 제1교육관 408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제1교육관 409호 

4지회 제1교육관 410호 

4 준비서류 시산표 1부(2007년 1월 ~ 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절， 예금통장 

열 세 

1 유용호 타교성도(유영권 성도의 

부친， 김지현 권사의 시부， 8교구 

하남구역) / 17일 별세 ， 19일 장려l 

• 구역일꾼 단기교육 실시(30일-3회자) 

부지역장·여성구역장 · 구역권찰 

수요1부예배 후(12 : 1O~13:00) 본당 

남성구역장 

수요2부예배 후(20:1O~21:O0) 베다니홀 

2008년 겨톨수련회 주찌1 : 두려워하지말라’(장 15:1) 

장 소 

외선부 1 2 . 6~ 7(수，목) 충현기도원 

I외선부 수련회 시 행정지원， 식당용사 등 자원용사자 모집 
문의 외선부교사실 r온당지하 아먼l흩) 

2 주귀선 타교성도(이인기 성도의 

모친， 김 영회 성도의 시모， 7교구 

현대상익구역) / 17일 별세 ， 19일 

장래 

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워큰 OEl 
주일예배 (장뢰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3 심송덕 성도(김회중 성도 · 김숭 

회 집사의 모친， 이정순 집사의 시 

모， 배종록 집사의 장모， 21교구 

하안구역) /19일 별세， 21일장례 
10 

17 

이성섭 

이보신 

김성호 

II m 
장철규 이태식 

이상해 안동현 
7디1 o oir o 배춘식 

W V 
(안수집사) 

1 I II I 
유상태 김광남 박종융 임태수 김영구 
%서 「미 c 정창수 백봉선 함윤자 안정자 j 

김규석 이D므 1 '，쳐」 ö]사 U 보 「 김영혜 이혜경 j 
4 임충호 씨(임숭남 집사의 부친， 김 

상동 성도의 장인 ， 2교구 개나라4 

구역)/20일 별세， 22일 장례 24 조증민 이달옥 최지윤 장송규 이 훈 김구형 심금숙 김군자 1 

새벽기도회 담당 (1/28 - 2 / 3) 

1/28 (월 ) 1/ 29 (화) 1/30 (수) 1/31 (목) 2/ 1 (금) 2/2 (토) 2/3 (주일) 

설 교자/기 도자 | 이 재 영/박철구 탁정헌/이승득 이성진/김영주 양태선/남용철 강현철/지규성 김준희/황순란 황진섭/김정운 

설 교 본 문| 사 66:1 5-24 렘 1: 1-1 0 렘 1:11-19 렘 2: 1-8 렘 2:9-19 렘 2:20-25 렘 2:26-37 

예배 담당 (1/3 0 - 2 / 3 )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앙 

1/30 수요 I 한적한 곳으로 7μH막 1:35-39) 탁정헌 목사 하종철 심효숙 주음성 외에는(호산나찬양대) 

1/30 수요 II 하늘 양식 (출 16:35) 박인기 목사 강현철 김순배 생명의 양식(실로암찬양대) 

2/1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양태선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이에스더 / 테너 이상주 

2/3 주일 I 에스라와 그의 백생 (스 8:21-23) 양태선 목사 강명구 이생섭 〈예배전찬앙〉 

2/3 주일 II 에스라와 그의 백성 (스 8:21-23) 여국근 목사 이희식 장철규 내 맘에 한 노래있어 / 플릇 차복희(임마누엘 오케스트라) 

ν3 주일 m 에스라와 그의 백성 (스 8:21-23) 김성관 목사 정진호 이태식 싹운 내 눈 밝히사 외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 

ν3 주일 W 에스라와 그의 백성 (스 8:21-23) 윤수일 목사 정충신 유상태 옳은 길 따르랴 의의 길 외 / 터|너 조정민(아엔 찬양대 솔로이스트) I 

ν3 주일 V 에스라와그의 백생 (스 8:21-23) 유재진목사 양재웅 김광남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외/소프라노 김얘린 테너 김인복(벤앨 찬양대 솔리스츠) 

2/3 주일찬양 교회의가장큰병 (고전 3:3)김성관 목사 이재영 박종융 가브라엘여성중창단 / 만도린연주대 / 4교구 

저1978호 

훌훨 충현 지도의 창 
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마 4:17)라는 참 믿음 

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담대한 믿음(창 15: 1)의 성도들이 

되게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하소서 . 

@)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 :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a ‘선훈련 후지원’ 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 

도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 

로풍성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동 
산 복지)들이 복음을 전핸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은혜 중에 진행되 

게하소서. 

| ~칸 연흩 기돼 : 롤당 iDl호 I 

톨콰3톨~한흩페l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홈 031-766-5425) 
[ 섬·기·는·분·톨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 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저!]l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l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l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 1Ir 「님-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 당 

본당 
보」 단 u 

본당 

오전 1 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때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않m때leOlJS 때잉ations in ~I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녀l1Ql쩍e are a'뻐l빼Ie at t뼈 뻐en O'aock 
Wαship Serviæ, and 없 μlIl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에때i and Indonesian are 헤soavaJ녀ble at the 
One 。이ockWor허hip Service 

구 분 시 간 X。} -A4-

청년 2 부 오후 12:15 저1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3: 1 0 베다니흘 

소망부 오후 12:15 갈 렬리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저11 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 아부 
(주) 오전 8:짜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때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 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l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딩회서기 예배위원잉 충현기도원김 예매위원 신교위원징 어 H 디부 선교위원회 15.교구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찌정위원장 전앙위원정 ^12교왜원집 행정위원징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최성규 이재영 
옹A쩨원 딩회부서기 긴흙{원 소밍부징 기획위원장 1 8.교구 펀집국 6교구 외신부 1교구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요ü뎌 õ 이경준 김준회 융수일 황진섭 유재진 
에H때부장 예배위원 재1교구위원징 새2교육위원징 23.교구징 16.교구 13.교구 10교구 20교구 새가즉~육부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실로잉진S때징 11교구징 g앤1부징 깅A~원징 봉AI위원장 11교구 선교위부지도 칭년1부 12교구 19.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새가족등록실장 지링요뼈부징 3교댐 기도원관|부집 시설영선부징 ‘ 「드。T닝 14교구 g교구 23교구 24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19교구징 9교구징 E밴2부징 도。시~T닝자。 쩨징위원 9교구 교재연구부지도 21교구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소년부징 재정위원 김A써서기 · 여전도사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17교구징 전도위서기 새7택뿜부징 g맨3부징 건축위원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 6교구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선교위원 칭년 1부징 옹A뻐서기 24교구징 1교구상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김정희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10교램 20교구집 1뻐구정 찌징위원 찌1교육위원징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신선길 유상태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13교육위원징 특에부싱 6교구징 신교위원 2교구징 a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1교구정 1 5.교구정 외신부징 4교구정 대학부징 13.교구 24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O땐옆때장 중등2부정 영이부정 중등1부잉 유이부정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상해 
칭년2부징 ~드。-닙「X。i 21교구정 l~브주지。 13교구징 • 전임독칭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김성호 조증민 

· 선교사송요한 5교구징 8교구정 


